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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소진 작가(35)는 아침 일찍 아이와 함께 아파트 앞마당으로 나간다.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날

아가는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해서다. 그런데 가끔 새들이 눈앞에서 어른거릴 때가 있다. 비 예보

는 없었지만 조만간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 것이라는 강렬한 예감이 스친다. 마치 '제비가 낮게 날

면 비가 온다'는 속담처럼 말이다.

대기 중 습도가 높아지면 날개가 약한 곤충들이 땅 가까이에서 날 수밖에 없다. 이를 잡아먹는 제

비도 자연히 낮게 비행한다. 작가는 이러한 자연의 이치를 화폭에 담으며 이렇게 질문한다. 아무

리 기술이 발전한들 내 집 앞마당의 날씨까지 알 수 있겠냐고.

'제비가 낮게 날면'(181.8x227.3c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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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통의동 아트사이드 갤러리에서 신작 26점을 선보이는 권소진 개인전이 '제비가 낮게 날

면'이라는 제목을 단 이유다.

작품 속 새들은 자유롭게 날아가는 듯하지만,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 종이로 접거나 오려낸 '가

짜 새'들이다. 대표작 '제비가 낮게 날면'과 '종이정원3'에서 등장하는 새 역시 가위로 오려낸 종

이 조각을 캔버스 위에 테이프로 붙여놓은 듯 연출됐다. 종이와 테이프를 화폭에 붙인 콜라주처럼

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이 모든 것이 물감으로 정교하게 그려낸 것임을 알 수 있다. 시각적 반전

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. 나리꽃을 맴도는 벌은 실제를 그린 듯 사실적이지만, 실은 수많은 점의

집합체로 프린트된 가상의 이미지 패턴을 흉내낸 것이다.

작가는 "어떤 풍경을 '그림 같다'고 말할 때는 너무 아름답다는 찬사인 동시에 현실 같지 않은 비

현실성이 시작되는 순간을 가리키기도 한다"고 말한다. 가짜와 진짜라는 애매모호한 경계를 오가

며 캔버스가 만들어내는 환영을 일부러 깨트리고, 궁극적으로 화면 너머에 존재하는 '보이지 않는

세계'를 그리려 한다.

'구름 벽지와 드로잉' 연작 역시 다양한 이미지가 혼합된 작품이다. 벽을 새로 도배하기 위해 낡은

벽지를 뜯어내자 그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옛 벽지가 드러나듯, 찢기고 겹친 벽지의 층위는 긴장감

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.

대상을 비움으로써 오히려 존재를 증명하는 방식은 지난해 열린 개인전 '벌새를 보았다'에서도

이미 선보인 바 있다.

전시는 8월 8일까지.

[이향휘 선임기자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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